
(서울=연합뉴스) 김태균 기자 =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팬들이 28일 오후 소속사인 SM엔터테인

먼트가 불공정한 계약서로 동방신기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

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.

이들은 진정서에서 "SM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13년이라는 전속 기간은 사실상의 종신계약으

로, 가수에게 불리하게 맺은 최초의 계약을 은퇴할 때까지 가져가겠다는 것"이라며 "특히 SM의

경우 다른 기획사보다 훨씬 긴 계약기간을 정해 가수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"고 주장했다.

이어 "전속계약 내용 중 동방신기의 모든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권리는 SM의 판단으로 결정한

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가수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"이라며 "일방적이고 무리한 일정

으로 가수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"고 지적했다.

이들은 동방신기가 그동안 자신들의 수입내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주체성이 무

시된 채 활동해 왔다고 덧붙였다. 진정서에는 동방신기 팬 12만1천여명의 서명도 첨부됐다.

동방신기 멤버인 시아준수, 영웅재중, 믹키유천 등 3명은 "SM 측이 사실상 종신 계약을 했고 음

반 수익 배분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"며 지난달 3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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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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